
<구역모임�교재� /� 2026년� 1월� 4일� 주간>

“� 선을�넘은�예배자� ”

*� 신앙고백� :� 사도신경으로� /� 다� 같이

*� 찬앙고송� :� 자유롭게� /� 다� 같이

*� 합심기도� :� 오늘의�구역예배에�성령님이�함께�해�주시고,� 오늘�모인�장소의�가정을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축복해�주소서.

*� 대표기도� :�지난�주에�예배드린�가정의�가족�중에서�한�분

*� 성경봉독� :� 사무엘상� 13장� 11~12절�말씀

�▶� A.� 구역공과� ◀

1.� 지난� 한� 주간동안� 살면서� 가장� 감사하게� 느꼈던� 일이나,� 주일영광예배� 때� 나눈� 말씀

을�삶� 속에�적용하면서�생긴�에피소드가�있다면�함께�나누어�보시기�바랍니다.�

2.� 사울은� “백성이� 흩어지고,� 사무엘이� 늦고,� 블레셋이� 몰려오는”� 상황을� 이유로� 부득이

하게� 하나님이� 정하신� 질서를� 어겼습니다.� 나도� 사울처럼� 부득이하게� 하나님� 말씀을�

어기고�있는�부분이�있는지�생각해보고�나눠봅시다.�

�

3.� 사울은� 제사를� 목적이� 아닌� ‘군사들의� 마음을� 붙잡기� 위한’� 수단으로� 이용했습니다.�

우리의� 예배는� 어떠한지� 돌아봅시다.� 하나님을� 목적으로� 한� 예배인지,� 아니면� 하나님

을�수단으로�하는�예배인지�돌아보고�나눠봅시다.�

4.� 사울은� 사무엘을� 기다렸지만� 마지막에� 결국� 무너지고� 말았습니다.� 불안과� 조급함이� 사

울을� 사로잡았기� 때문입니다.� 우리도� 결국� 인내하다가� 무너지고� 마는� 경우가� 많이� 있습

니다.� 우리가�끝까지�순종하며�견디기�위해�우리�삶에�필요한�장치는�무엇이�있을까요?

▶� B.� 공동체�성경읽기� ◀� �

월요(창13~15장)�아브람은�롯과의� 갈등� 속에서도�양보를� 선택하고,� 하나님은� 그에게� 땅

의� 약속을� 재확인하십니다.� 전쟁� 후에도� 아브람은� 세상의� 보상보다� 하나님의� 약속을� 붙

듭니다.� 하나님은� 별을� 보여주시며� 자손의� 언약을� 주시고,� 아브람은� 이를� 믿음으로� 받아�

의로� 여김을� 받습니다.� 믿음은� 환경이� 아니라� 하나님의� 말씀을� 신뢰하는� 선택임을� 보여

줍니다.

화요일(창� 16~18장)� 사래와� 아브람은�약속을� 기다리지�못하고� 하갈을� 통해� 인간적인�방법을� 선택합

니다.� 그러나� 하나님은� 이스마엘도� 돌보시며,� 아브람과� 사래의� 이름을� 바꾸시고� 언약

을� 다시� 세우십니다.� 아브라함은� 마므레� 상수리나무� 아래서� 하나님을� 환대하고,� 이삭

의� 탄생� 약속을� 다시� 듣습니다.� 하나님은� 더딤� 속에서도� 약속을� 잊지� 않으시는� 분이

심을�드러내십니다.

월

화



수요일(창� 19~21장)�소돔과� 고모라는� 심판을� 받지만,� 롯은� 하나님의� 긍휼로� 구원을� 얻

습니다.� 하나님은� 약속하신� 대로� 사라에게� 이삭을� 주시고,� 웃음이� 기쁨으로� 바뀝니다.�

이삭의� 탄생� 이후� 하갈과� 이스마엘은� 떠나지만,� 하나님은� 그들도� 보호하십니다.� 하나님

의�약속은�정한�때에�반드시�성취됩니다

목요일(창� 22~24장)�하나님은� 아브라함에게� 이삭을� 번제로� 바치라� 하시며� 믿음을� 시험하십니다.� 아

브라함은� 순종하고,� 하나님은� 준비하신� 제물로� 응답하십니다.� 사라는� 죽고,� 아브라함은�

믿음� 안에서� 장례를� 치릅니다.� 이삭의� 아내� 리브가는�하나님의�인도하심�속에서� 예비됩

니다.� 믿음은�붙잡는�것이�아니라�맡기는�것임을�보여줍니다.

금요일(창� 25~26장)� 야곱과� 에서는� 태중에서부터� 다투며,� 장자의� 명분이� 가볍게� 여

겨집니다.� 아브라함은� 죽고,� 하나님의� 언약은� 이삭에게로� 이어집니다.� 이삭은� 기근� 속

에서도� 하나님의� 말씀에� 순종해� 머물며� 복을� 받습니다.� 하나님은� 언약의� 흐름을� 끊지�

않고�이어가시는�분이십니다.

토요일(창� 27~28장)야곱은� 속임수로� 장자의� 축복을� 얻고,� 에서는� 큰� 상실을� 겪습니

다.� 야곱은� 도망자의�신세가� 되어� 광야로�나아갑니다.� 그러나� 벧엘에서�하나님은�야곱

에게� 직접� 나타나� 언약을� 확인해� 주십니다.� 하나님은� 실패한� 자리에서도� 찾아오시는�

분이십니다.

주� � 일(창� 29~30장)� 야곱은� 라반의� 집에서� 레아와� 라헬을� 아내로� 맞으며� 긴� 세월을�

보냅니다.� 사람의� 계산과� 경쟁� 속에서도� 하나님은� 생명을� 주관하십니다.� 야곱의� 자녀

들이�태어나며� 이스라엘�열두� 지파의� 기초가� 놓입니다.� 하나님의� 계획은� 사람의� 복잡

한�관계와�한계�속에서도�진행됩니다.�

*� 성경을�읽고�난� 후� 각자�느낀�점을�나눕니다.

*� 합심기도� :�

1. 조급함과�불안이�밀려올�때,� 상황�논리보다�말씀을�우선하는�믿음을�주옵소서.

2. 예배와� 신앙을� 내� 문제� 해결의� 수단으로�삼지�않고,� 하나님을�목적� 삼아� 순종하

는�마음을�주옵소서.

3. 시험의� 순간에� “조금만� 더”� 기다릴� 수� 있는� 인내와,� 말씀의� 선� 앞에서� 멈출� 줄�

아는�영적�분별을�주옵소서.

*� 찬송�및� 헌금� :�찬송가� 366장�찬송을�부르면서�준비하신�구역헌금을�드리겠습니다.�

*� 봉헌기도� 및� 주기도문� :� 드린� 예물을� 위해� 구역장님이� 기도해� 주시고� 주기도문으로� �

� � � � 예배를�마치겠습니다� (구역헌금은�해외선교를�위해�사용되어집니다)�

기독교대한성결교회�군산삼학교회�교역자실(책임출제자:� 박주영�목사)

목

금

주일

수

토


